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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(文化)는 문화(穈禾)다

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/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

이해익 원장 :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�CEO칼럼니스트
• 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,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

• (전)진로그룹 이사�캠브리지총괄전무,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
• 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

• (겸임)한국팔기회고문,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,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
• 서울상대졸업 011-241-8558, haeikrhee@hotmail.com

 문화(文化)는 문화(穈禾)다. 좁쌀 문(穈)이며 쌀벼 화(禾)다. 농경의 산물이다. 농경은 사실상 야
만과 문화의 분수령이다. 그래서 농경(Agriculture)과 문화(Culture)는 맥이 같다. 
 메소포타미아, 이집트, 인더스, 황허 문명은 인류의 4대 농경문화 발상지로 알려졌다. 그러나 
더 많은 고대문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. 우선 1970년대 발굴된 중국 저장성의 허무두 유적이
다. 또 멕시코 주변에는 고대 마야 문명과 아스테카 문명, 즉 메소아메리카(Mesoamerica)문명
이 있다. 이런 농경만을 문명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유목민들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. 유목민
에 관한 기록은 농경인의 것이 대부분이다. 그래서 기록자는 스스로를 ‘문명인’으로 상정하고 유
목민을 으레 ‘침략자’, ‘비(非)문명’으로 채색했다. 유목민의 명칭부터 그랬다. 흉노(匈奴)는 시끄
러운 종놈, 돌궐(突厥)은 날뛰는 켈트족, 몽고(蒙古)는 아둔한 옛것, 동이(東夷)는 동쪽 오랑캐라
고 치부했다. 그러나 노마디즘(Nomadism), 유목생활은 인간 출현 이후 유구했고 또 농업이 등
장한 후에도 동·서양에서 오래간 꽃피었다. 
 로마제국 천년의 역사가 대표적이다. 로마제국은 ‘길’의 네트워크였다. 그리스인들은 ‘폴리스
(Polis)’라는 도시국가 속에 살았다. 그래서 라틴어의 키빌리타스(civilitas:도시)에서 유래한 문명
(civilization)으로 부르기도 한다. 하지만 로마인들은 도시를 뛰어 넘어 대제국을 건설했다. 그것
은 길로 이루어졌다.  길을 만드는 공법도 대단했다. 먼저 길의 너비에 맞춰 깊게 골을 팠다. 거기
에 자갈을 차례로 덮었다. 그 위에 다각형의 돌을 박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.  이 길에는 사두마차
가 전속력을 내어 달릴 수 있었다. 이 도로(道路)에서 모든 것이 용해됐다. 웨이(Way), 도(道)에서
는 신(神)과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오갔다. 원천기술(?)인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기독교의 히브리
즘이 세계에 전파됐다. 마치 원천 기술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21세기 디지털 로드(Digital Road)
를 창조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. 로드(Road), 로(路)에서는 재물과 하드웨어가 오갔다. 
천하의 대한민국 서울 세종로에 세종대왕 동상은 없었다. 군사문화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씁쓸
하다. 여하간 로마제국 전체가 잡종화(Hybridization)되었다. 그러면서 로마라는 새 문화를 창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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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칭기스칸 제국도 마찬가지다. 만주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. 당시 
몽골고원 인구는 100만~200만이었다. 이 숫자가 150년 동안 중국, 이슬람, 유럽인 2억명을 거느
렸다. 노마디즘의 ‘열린 사고’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. 원래 한국인도 유목민이었다. 
 고구려, 발해는 동이(東夷)족으로 말과 활과 수렵의 나라였다. 어쩌면 나당 연합군에 의해 한
반도가 통일된 것이 비극일지 모르겠다. 엊그제 몇몇 CEO들과 우리시대의 영원한 노마드, 황석
영 작가와 만찬을 함께 했다. 그는 한국의 대표 역마살이며 만주태생의 세계적 작가다. 당연히 
북한을 포함시킨 ‘몽골+2코리아’ 그리고 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‘알타이 문화연합’이 화제에 올
랐다. 신 실크로드, 로(路)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도(道)도 함께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. 도(道)는 두
말할 나위 없이 한글과 디지털이다. 
 오래 전 KT 이석채 회장이 “올레(Olleh)!”를 TV-CF로 내보내면서 논평을 요청해 왔다. “헬
로(hello)!”를 역순으로 뒤바꾼 콩글리시 감탄사다. 무늬만 민영화된 4만명의 공룡기업 KT를 
세계속의 KT로 재창업 하겠다는 이석채 CEO의 의지라고 느꼈다. “거친 에니메이션이지만 힘
찬 외침이 있다”고 답해주었다. 노마디즘은 다소 거칠고 생소하다. 또 로크벌리즘(Locbalism, 
Local+Global)이라고 격찬하고 싶다. 콩글리시를 갖고 세계로 나가시라! 유목민의 질주처럼 디
지털 제국건설에 앞장서시라!  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  화   명 9월 8일
(금)

9월 11일
(월)

9월 12일
(화)

9월 13일
(수)

9월 14일
(목)

미 달 러 (USD) 1334.70 1333.40 1332.40 1326.10 1327.80

일 본 엔 (JPY) 906.20 905.75 909.08 901.59 901.18

영 국 파 운 드 (GBP) 1664.30 1663.68 1667.17 1656.76 1658.42

캐 나 다 달 러 (CAD) 975.23 977.89 981.15 978.45 979.78

홍 콩 달 러 (HKD) 170.26 170.06 170.11 169.42 169.67

중 국 원 (CNH) 182.02 181.35 181.82 181.46 181.90

유 로 화 (EUR) 1427.60 1427.94 1432.46 1426.35 1425.06

호 주 달 러 (AUD) 850.94 852.18 856.73 852.28 852.51

싱 가 폴 달 러 (SGD) 977.19 976.60 979.38 974.61 975.57
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 285.28 285.13 285.04 283.54 283.72


